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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기준치(100)를 겨우 회복했던 2분기를

뒤로 하고 다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다음분기경기가 ‘다소악화될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30일 “광주지역15

2개제조업체를대상으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조사한결과, BSI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분기

(101)보다 4p 하락한 ‘97’로 집계됐다”

고밝혔다.

이는 미국 등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

대감과 수출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소

비심리의더딘회복및미-중갈등과중

동사태 등에 따른 금리 환율 불확실성

이증가하면서체감경기상승세가다소

둔화됐기때문으로보인다.

BSI는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

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

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

며,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2/4분기 실적(100)은 건설업 등의 계

절적 성수기 진입과 주요국 중심의 경

기회복으로겨우기준치(100)를회복했

으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

비및투자위축등이하방요인으로작

용하면서 전분기의 ‘실적 부진이 지속’

된것으로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 통신, 기계 장

비,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은 전분기

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

으며, 자동차 부품, 철강 금속, 식음료,

비금속광물은 전분기보다 경기가 더욱

‘악화될것’이라고예상했다.

‘전자제품통신(125)’은에어컨등계

절가전들의 성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

증가로향후경기를긍정적으로전망했

으며, ‘기계 장비(118)’, ‘석유화학 고무

플라스틱(111)’은 주요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전

망치가크게상승하면서기준치(100)를

상회했다.

‘자동차부품(78)’은신차출시및SU

V수출호조에도불구하고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면서, ‘철

강 금속(61)’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의 공급과잉 등이 우

려되면서체감경기가더욱악화됐다.

‘식음료(75)’는 휴가철 등 계절적 성

수기진입에도불구하고고물가에따른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유리 시멘트(6

0)’ 또한건설경기침체및건설업의계

절적 비수기 진입 등으로 다음 분기 경

기를부정적으로예상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 중견기업(88)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및 금리 환율 불

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기 부진이 지속

될것으로예상했으며,중소기업(99)또

한 기준치(100)를 겨우 회복했던 전분

기(102)를 뒤로 하고 전망치가 다시 하

락하면서 경기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112)은 미

국 등 주요국 중심의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 호조가 기대되면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내수기업(94)

은 소비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체감경

기가다소악화됐다.

올해하반기에가장우려되는대내외

리스크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내수소

비 위축(52.6%)’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당사 사업실적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되는 리스크로 기업들은 ‘유가

원자재가상승(35.5%)’, ‘고금리장기화

(23.0%)’, ‘해외수요부진(20.4%)’, ‘환율

변동성확대(10.5%)’, ‘규제강화등국내

정책 이슈(7.9%)’, ‘관세부과 등 무역장

벽 강화(2.0%)’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회

복에대한기대감으로지역제조업체들

의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

나, 여전히 지속되는 내수 위축과 더불

어 중동사태 및 미-중 갈등 장기화 등

국제정세불안또한심화되면서기업들

의시름은여전한실정이다”면서“지역

기업들이 불안정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적절히대응하고경영안정성을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 및 기업규제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

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임채만기자

내수부진븡불안한국제정세에광주제조업다시시름
3분기기업경기전망지수 ‘97’…전분기比4p↓

하반기대내외리스크1위 ‘내수소비위축’꼽아뱜

(재)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

는 30일 “최근대만국제의료기기전에

참여해전시회주관기관인대만메디칼

바이오산업협회(TFMDCA), 대만바

이오케어협회(TBMCA), 대만의료기

기상업협회(TMBIA)와 업무협약(M

OU)을체결했다”고밝혔다.

업무협약은 한국과 대만 간 의료산

업육성을위해시장및기술정보를교

류하고 관련 기업들의 상호 시장 진출

발판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

이번자리를통해광주지역의AI기

반의 의료체계 구축 현황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양국의의료산업현황등상

호협력과수출활성화방안마련을위

한논의도진행됐다.

김영집광주TP원장은“이번업무협약

이양국간의료산업의교류및시장판로

개척의기반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대만 국제 의료기기전은 매년 대만

대외 무역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되는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박람회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있다.대만의의료기기및장

비, 의료 소모품, 디지털 헬스 및 의료

서비스 기술 등을 선보여 대만 의료산

업의 국제적 명성을 강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

이번 전시회는 약 8천명의 방문객과

약 281개의기업및기관이참여했으며,

‘ALL-Age Healthcare’, ‘Smart Medica

l’, ‘SupplyChainGallery’라는주제로구

성된테마관이운영됐다. /정은솔기자

광주TP, 한국-대만의료산업협력구축

TFMDCA등과업무협약븣상호시장진출발판마련

광주TP최근 대만 국제 의료기기전에 참여해 전시회 주관기관인 대만메디칼바이오산업협회, 대만바이오케어협회, 대만의료기기상업협회와 상호

시장진출을위해업무협약을체결했다. <광주테크노파크제공>

광주경영자총협회는 30일 “지난 28

일홀리데이인호텔3층컨벤션홀에서

이강수 前하림그룹 부회장을 초청해

‘병아리10마리의신화,그기업가정신

과 경영리더십’이라는 주제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54회 금요조찬포럼을

성황리에개최했다”고밝혔다. <사진>

이강수 전 부회장은 CJ모닝웰 대표

이사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하림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조6천억원의

중견기업이었던하림그룹을매출13조

원의 대기업으로 만들어낸 주역 중 한

명이다.

이날강연에서이전부회장은“지속

가능한성장기업이되기위해선, 1%의

가능성에도도전이필요하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고 조금이라도 안일한

마음을 갖는 순간 기업은 성장을 멈추

고,쇠퇴의길로치닫는다”고강조했다.

하림그룹의경영철학 10가지를설명

하며 “초등학교‘도덕’교과서에서 배운

기본과 상식을 실천하고, 리더는 대중

의 논리나 현상을 따라가는게 아닌 미

래를 정의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

가는혜안과직감이갖춰야한다”고설

명했다.

마지막으로“병아리10마리에서시작

한하림그룹은작은목표를세우고실패

하기도,성공하기도하면서새로운목표

에끊임없이도전하다보니한국식품을

선도하는대기업이됐다”며“기업을성

장시키기위해선용기,도전,열정이필

요하다”고강조했다. /임채만기자

광주경총,이강수하림그룹전부회장강연성료

효율적경영·도전적사고강조

광주은행은30일“고병일광주은행장

이환경문제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챌린지(Bye Bye Plastic Chall

enge)’에동참했다”고밝혔다. <사진>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

e Plastic Challenge)’는범국민적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

틱 사용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추진하

는 캠페인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

표 또는 일반 국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을 SNS에 게재

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

로진행되고있다.

광주은행은직원들의일회용품사용

을근절하기위해광주은행캐릭터‘KJ

BEARS’와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개인컵을 제작해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문화확산을지속추진해왔다.

김종현 쿠콘 대표로부터 지목을 받

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고병일 광주

은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이은미 토스

뱅크대표를지목했다. /임채만기자

고병일광주은행장 ‘바이바이플라스틱’동참

개인컵사용등친환경문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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